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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xplores students' school life stress, their perceived satisfaction with specialized high schools based on gender, grade, and school typ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ubjects are 433 students(336 males and 97 females) in different specialized high schools in South Korea.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descriptive statistics, t-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ANOVA) were conducted. The finding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 school life stress based on gender, and depending on the students' grade, "friend stress" was found to be the most significant among the sub-categories of stress; (b) school life stress depending on the type of specialized high school; (c) school life satisfaction based on students' gender and grade; and (d) students' perceived school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type of specialized high school. Future studies should conduct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confounding variables by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additional relevant identifying factors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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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정신건강과 스트레스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는 학교생활 만족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여러 연구는 청소년들이 학업, 입시, 친구 관계, 교사 관계, 부모 관계 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입시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Chang and Jeong, 2015; Jung and Seo, 2016; Choi and Lee, 2022; Jeong, 2022; Kwon, 2022; Kim, 2022).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교에서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Jeong, 2022). 수업이나 성적에 있어서는 일반계 고등학생이 특성화 고등학교(이후 특성화고) 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수업 스트레스는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Lee, 2020). 더욱이 2019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생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실행되었다(Ki, 2021; Choi and Lee, 2022; Kwon, 2022; Kim, 2022).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써 성별, 학급별, 가정경제 수준별 차이에 주목하였다(Choi and Lee, 2022). 구체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그리고 가정경제 수준이 어려울수록 스트레스가 높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동일하게 고등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높은 학업 스트레스는 친구 관계, 교사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상위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Yim, 2020).

      다양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생들과는 달리 취업이나 직업 탐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더 다양한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다양한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또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가 악순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특성화고 학생들의 다양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만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대학생, 성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관련 기존의 특성화고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학업, 그리고 친구 관계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가 학생의 우울, 학교 부적응, 잠재적 학업 중단 의도, 자살,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고, 또 미술 집단치료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미치는 효과 탐색 등의 연구들이 있어왔다(Lee et al., 2013; Lee et al., 2014; Cho et al., 2016; Kim and Yoo, 2016; Jung, 2019). 또, 특성화고 학생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었다(Suh, 2011). 반면, 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더 나아가 학교 부적응 또는 잠재적 학업 중단 의도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Cho et al., 2016).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학업 스트레스보다는 오히려 친구 관계 스트레스가 학생 자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6). 또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3). 그리고 미술 집단치료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Ahn, 2021). 그 외에도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도전적 연구(Heo, 2013; Heo, 2018; Heo 2020)가 드물게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만족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학업과 성적 외에도 친구와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진로, 외모,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성별과 학년에 따른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특성화고 학교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어떠한가?

      셋째, 성별과 학년에 따른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특성화 학교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4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초 연구자료 수집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65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연구 목적에 맞게 특성화 고등학생들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특성화 고등학생들은 수산해양계열 학생들 235명과 일반특성화계열 학생들 198명으로 구분하여 연구대상을 설정하였다. 응답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Status of Respondents
          
          

        

        
          
            
              	Category
              	Division
              	Frequency
(cases)
              	Ratio (%)
            

          
          
            	Gender
            	Male
            	336
            	77.6
          

          
            	Female
            	97
            	22.4
          

          
            	Total
            	433
            	100
          

          
            	Grade
            	1st
            	105
            	24.2
          

          
            	2nd
            	115
            	26.6
          

          
            	3rd
            	213
            	49.2
          

          
            	Total
            	433
            	100
          

          
            	School
Type
            	Fisheries related
            	235
            	54.3
          

          
            	General
            	198
            	45.7
          

          
            	 Total
            	433
            	100
          

        

        

      

      
        2. 연구 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는 학교생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먼저,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청소년 패널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문항을 활용하였다(Lee et al., 2008). 이 문항들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에서 패널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된 문항이다.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측정하고 있었다. 설문 문항은 부모(4문항), 학업진로(4문항), 친구(3문항), 외모(3문항), 경제적 스트레스(3문항)의 총 5가지 영역의 스트레스를 묻고 있었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의 예로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응답은 5점 척도(아주그렇다=5, 전혀그렇지않다=1)로 이뤄져 있다. 점수가 높으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크론바 알파값은 부모(4문항) .878, 학업진로(4문항) .825, 친구(3문항) .869, 외모(3문항). 746, 경제적 스트레스(3문항) .836이었고, 전체 17문항에 대한 알파값은 .932이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 만족도는 한국교육고용패널(Chae et al., 2005)에서 Hallinane(2008)과 Seo and Hwang(2009) 등이 활용한 문항을 활용해서 만든 측정문항을 사용하였고(Heo, 2018),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었다. 설문 문항은 “현재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응답은 5점 척도(아주그렇다=5, 전혀그렇지않다=1)로 이뤄져 있다. 필요한 경우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으면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의미로 활용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의 문항 신뢰도 크론바 알파값은 .808이었다.

        
          <Table 2> 
				
          

          
            Reliability of Variables
          
          

        

        
          
            
              	Variable name
              	Variable description
              	Cronbach`s a
            

          
          
            	Stress
            	Stress from Parents
            	.878
            	.932
          

          
            	Stress from Study
            	.825
          

          
            	Stress from Friends
            	.869
          

          
            	Stress from Appearance
            	.746
          

          
            	Stress from Economy
            	.836
          

          
            	School Satisfaction
            	.808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기술통계와 t-test, 분산분석(ANOVA)를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데이터 분포와 현황은 기술통계에서 제공한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함께, t-Test와 분산분석(ANOVA)를 활용하였다. 통계 패키지는 SPSS 28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특성화고 학교생활 스트레스 인식 차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학년, 특성화고 학교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스트레스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3> 
				
            

            
              School Stress Difference by Gender
            
            

          

          
            
              
                	Category
                	Gender
                	n
                	M
                	SD
                	
                  t
                
              

            
            
              	Parent Stress
              	M
              	336
              	1.99
              	0.82
              	-4.34***
            

            
              	F
              	97
              	2.41
              	0.92
            

            
              	Study
Stress
              	M
              	336
              	2.25
              	.92
              	-3.80***
            

            
              	F
              	97
              	2.65
              	.90
            

            
              	Friend
Stress
              	M
              	336
              	1.65
              	.79
              	-1.34
            

            
              	F
              	97
              	1.78
              	.89
            

            
              	Appearance
Stress
              	M
              	336
              	2.01
              	.92
              	-6.23***
            

            
              	F
              	97
              	2.67
              	.95
            

            
              	Economy
Stress
              	M
              	336
              	1.91
              	.95
              	-4.70***
            

            
              	F
              	97
              	2.43
              	.98
            

            
              	Total
Average
Stress
              	M
              	336
              	2.19
              	.57
              	-4.65***
            

            
              	F
              	97
              	2.50
              	.55
            

          

          
            
              ***p< .001, M: Male, F: Female
            

          

          

          구체적으로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하위 요인으로 부모, 학업, 친구, 외모, 경제 스트레스, 스트레스 전체 평균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관계된 스트레스(Parent Stress)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Study Stress)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친구와 관련된 스트레스(Friend Stres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은 여학생이 다소 높았다.

          넷째, 외모와 관련된 스트레스(Appearance Stress)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이한 것은 여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하위요소 중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평균이 2.67로 가장 높았다.

          다섯째, 경제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Economy Stress)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여섯째, 학교생활 스트레스 전체적(Total Average Stress)으로 특성화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성화고의 여학생들은 외모, 학업, 경제, 부모 순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들은 학업, 외모, 부모, 경제 순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친구에 대한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 스트레스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학교생활 하위 유형 중 “친구 스트레스”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4> 
				
            

            
              School Stress Difference by Grade
            
            

          

          
            
              
                	Category
                	Grade
                	n
                	M
                	SD
                	F
                	
                  scheffe
                
              

            
            
              	Parent Stress
              	1st
              	105
              	2.01
              	.87
              	1.43
              	
            

            
              	2nd
              	115
              	2.20
              	.91
            

            
              	3rd
              	213
              	2.06
              	.83
            

            
              	Study
Stress
              	1st
              	105
              	2.20
              	.91
              	1.59
              	
            

            
              	2nd
              	115
              	2.41
              	.99
            

            
              	3rd
              	213
              	2.37
              	.90
            

            
              	Friend
Stress
              	1st
              	105
              	1.52
              	.64
              	3.35*
              	1st<2nd
            

            
              	2nd
              	115
              	1.81
              	.91
            

            
              	3rd
              	213
              	1.69
              	.83
            

            
              	Appearance
Stress
              	1st
              	105
              	2.09
              	.95
              	1.27
              	
            

            
              	2nd
              	115
              	2.28
              	1.00
            

            
              	3rd
              	213
              	2.12
              	.96
            

            
              	Economy
Stress
              	1st
              	105
              	2.03
              	.98
              	.98
              	
            

            
              	2nd
              	115
              	2.14
              	1.02
            

            
              	3rd
              	213
              	1.98
              	.95
            

            
              	Total
Average
Stress
              	1st
              	105
              	2.19
              	.56
              	1.034
              	
            

            
              	2nd
              	115
              	2.30
              	.60
            

            
              	3rd
              	213
              	2.27
              	.57
            

          

          
            
              *p< .05 
            

          

          

          구체적으로 친구 스트레스는 2학년 때 1.8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3학년 때 1.69, 1학년 때 1.52로 나타났다. 사후분석(Scheffe)분석 결과 특히 1학년과 2학년의 친구 스트레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학년 때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 특성화고 학교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스트레스
          ‘특성화고 학교 유형’에는 수산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와 일반계열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하였다. 학교생활 스트레스 인식에 있어서 특성화고의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특성화고 학교유형에 따라 학교생활 스트레스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5> 
				
            

            
              School Stress Difference by School Type of Specialized High School
              (N=433)

            
            

          

          
            
              
                	Stress Sub Category
                	School Type
                	n
                	M
                	SD
                	
                  t
                
              

            
            
              	Parent Stress
              	Fh
              	235
              	2.00
              	.87
              	-2.32*
            

            
              	Gh
              	198
              	2.19
              	.85
            

            
              	Study
Stress
              	Fh
              	235
              	2.28
              	.95
              	-1.53
            

            
              	Gh
              	198
              	2.42
              	.91
            

            
              	Friend
Stress
              	Fh
              	235
              	1.61
              	.72
              	-2.01*
            

            
              	Gh
              	198
              	1.77
              	.90
            

            
              	Appearance
Stress
              	Fh
              	235
              	2.06
              	.92
              	-2.37*
            

            
              	Gh
              	198
              	2.28
              	1.01
            

            
              	Economy
Stress
              	Fh
              	235
              	1.87
              	.92
              	-3.84***
            

            
              	Gh
              	198
              	2.23
              	1.01
            

            
              	Total
Average
Stress
              	Fh
              	235
              	2.20
              	.54
              	-2.39*
            

            
              	Gh
              	198
              	2.33
              	.61
            

          

          
            
              ***p< .001, *p< .05
            

            
              Fh: Fisheries related type specialized high school,
            

            
              Gh: General type specialized high school
            

          

          

          구체적으로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하위 요인으로 부모, 학업, 친구, 외모, 경제 스트레스, 스트레스 전체 평균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관계된 스트레스(Parent Stress)는 특성화고 일반계열 학생들이 수산계열 학생들 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Study Stress)는 특성화고 일반계열과 수산계열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성화 일반계열이 2.42로 수산계열 2.28보다 수치상으로 높았다. 특이한 점은 하위 스트레스 지수 중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친구와 관련된 스트레스(Friend Stress)는특성화고 일반계열 학생들이 수산계열 학생들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외모와 관련된 스트레스(Appearance Stress)는 특성화고 일반계열 학생들이 수산계열 학생들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섯째, 경제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Economy Stress)도 특성화고 일반계열 학생들이 수산계열 학생들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섯째, 학교생활 스트레스 전체 평균 지표(Total Average Stress)를 비교해 보았을 때 특성화고 일반계열 학생들이 수산계열 학생들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성화고의 수산계열 학생들은 학업, 외모, 부모, 경제, 친구 순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의 일반계열 학생들은 학업, 외모, 경제, 부모, 친구 순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수산계열 및 일반계열 모두 친구에 대한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특성화고 학교생활 만족도 인식 차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학년, 특성화고 학교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6> 
				
            

            
              School Satisfaction Difference by Gender
              (N=433)

            
            

          

          
            
              
                	Category
                	Gender
                	n
                	M
                	SD
                	
                  t
                
              

            
            
              	School Satisfaction
              	M
              	336
              	3.34
              	.80
              	3.57***
            

            
              	F
              	97
              	3.02
              	.71
            

          

          
            
              ***p< .001, M: Male, F: Female
            

          

          

          구체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남학생들 (3.34)이 여학생들(3.0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7> 
				
            

            
              School Satisfaction Difference by Grade 
              (N=433)

            
            

          

          
            
              
                	Category
                	Grade
                	n
                	M
                	SD
                	F
                	
                  scheffe
                
              

            
            
              	School
Satisfaction
              	1st
              	105
              	3.30
              	.75
              	11.744***
              	1st>2nd
3rd>2nd
            

            
              	2nd
              	115
              	2.98
              	.85
            

            
              	3rd
              	213
              	3.41
              	.74
            

          

          
            
              ***p< .001
            

          

          

          구체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3학년 때 3.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학년 때 3.30, 2학년때 2.9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Scheffe) 결과 2학년 때 비해 1학년 때나 3학년 때가 학교생활 만족도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 특성화고 학교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특성화고 학교 유형’에는 수산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와 일반계열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 인식에 있어서 특성화고의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특성화고 학교유형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8> 
				
            

            
              School Satisfaction Difference by School Type in the Specialized High School
              (N=433)

            
            

          

          
            
              
                	Category
                	School
Type
                	n
                	M
                	SD
                	
                  t
                
              

            
            
              	School
Satisfaction
              	Fh
              	235
              	3.39
              	.80
              	3.62***
            

            
              	Gh
              	198
              	3.12
              	.75
            

          

          
            
              ***p< .001
            

            
              Fh: Fisheries related type specialized high school,
            

            
              Gh: General type specialized high school
            

          

          

          구체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는 특성화고 수산계열 학생들이 3.39로 특성화고 일반계열 학생들의 3.1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성별, 학년, 특성화고 학교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t분석과 분산(ANOVA)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들이 갖는 학교생활 스트레스의 성별과 학년, 특성화고 유형별 특성에 맞게 학생들에 대한 지도, 심리 상담 및 스트레스 방지와 극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스트레스의 성별 차이와 학년별 차이, 특성화고 학교 유형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연구들(Park, 2009; Park and Park, 2018; Seo, 2018; Cho, 2020; Choi and Lee, 2022; Jeong, 2022)이 있었다. 하지만 연구대상에 있어서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특성화고 학생들의 성별 및 학년에 따라 겪는 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진로 상담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책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특성화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i and Lee(202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통념을 실증하는 결과이다. 또, 특성화고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특성화고 일반계열이 특성화고 수산해양 계열보다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트레스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특성화고 학생들이 갖는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정책 및 지원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의 성별 차이와 학년별 차이, 특성화고 학교 유형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연구들(Kang, 2018; Kim et al., 2019)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Ahn, 2019; Ban et al., 2019; Yim and Nam, 2020)가 많이 부족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 인식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성별, 학년, 특성화고 학교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중요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이한 점은 특성화고 학교생활 만족도의 결과가 학교생활 스트레스 인식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 낮았으며, 2학년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성화고 학교 유형에서도 특성화고 유형이 수산해양 계열이 일반계열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은 상황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학교생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인식 차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관련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여 구조적 영향 관계를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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